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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르웨이 요약’티켓을 받아 들고 베

르겐관광공사를 나온 나는 일단 호텔

로 돌아갔다. 빗속에 중요한 티켓을 가

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 호텔방에 

고이 모셔두기 위해서였다. 광장만 지나

면 금방 호텔이니 힘들 것도 없었다. 가

는 길에 눈에 띈 세븐 일레븐 편의점에 

들러 우산도 하나 샀다. 이왕이면 마음

에 드는 색깔로 사고 싶었으나 온통 검

정 우산밖에 없었다. 

호텔방에 돌아와 티켓을 잘 넣어 두고 

창밖으로 계속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오늘 무엇을 할까 생

각해 본다. 베르겐에 올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 

있었다. 하나는 베르겐 태생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드 

그리그의 생가를 기념관과 콘서트홀로 만든 트롤하우겐

(Troldhaugen)이고, 또 하나는 베르겐에서 나병 연구에 일

생을 바친 한센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나병 박물관이었다. 

그리그의 트롤하우겐은 베르겐 교외에 있어서 따로 시간

을 내어 가야 하는 곳이다.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, 

음악에 있어서는 거인이었으나 육체적으로는 매우 단신이

었던 (키152 cm) 그리그와 그와 키가 같았던 부인 니나가 

살았던 집이 마치 요술나라에 나오는 난쟁이의 집처럼 아

기자기하고 신비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. 

그리그의 교향곡‘페르귄트’에 나오는‘솔베지의 노래’는 

이제 나이드신 엄마가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. 노

르웨이의 영혼과 서정을 담은 그의 음악을 기리며 꼭 가보

고 싶었으나 지금은 겨울 비수기라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. 

베르겐 시내에 있는 나병 박물관은 18세기에 전 유럽에

서 모여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던 세인트 욜겐 

병원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곳이다. 당시 천형으로 받아 

들였던 나병을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으로 규명한 노르

웨이 의사 게르하르트 알마우어 한센 박사가 일하던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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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, 나병의 역사와 그에 대한 연

구 업적을 전시하고 있다 한다. 나

병은 이제 한센 박사의 이름을 따

서‘한센병’이라고 부르지만 박물

관은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

해 여전히 나병 박물관으로 불린

다. 한센 박사의 명성을 듣고 찾아 

온 나병 환자들로 인해 베르겐은 

한때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

의 나병 환자가 투병하던 곳이었다

고 한다. 그 박물관도 겨울 비수기

라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. 

베르겐의 문화와 인류에 대한 과학적인 공헌을 보여주

는 두 대표적 박물관을 꼭 둘러 보고 싶었으나 이번 겨울 

베르겐 여행에서는 가능하지 않다. 서운했지만 다음 기회

가 꼭 있을 것이다. 오늘은 베르겐 시내에서 할 수 있는 것

을 알뜰하게 해 보기로 했다. 제일 먼저 베르겐의 지붕이라 

불리는 플뢰엔 산에 올라가 베르겐 전경을 내려다 볼 것이

다. 플뢰엔 산은 해발 320 미터. 산악 열차 푸니쿨라를 타

고 올라가야 한다. 

푸니쿨라를 타는 곳은 호텔에서 걸어 3분 거리인 플레이

바넨 푸니쿨라역. 나는 검정 우산을 펼쳐 들고 비에 젖은 

벽돌 길을 천천히 걸어 플레이바넨 쪽으로 걸어갔다. 호텔

에서 죽 걸어가다가 언덕을 내려가기 위해 오른쪽으로 도

는 길 끝에 있는 푸니쿨라 역은 자그맣고 앙증맞은 건물

이었다. 하얀 벽에 단정한 까만 글자체로‘플레이바넨’이

라고 써 있다. 겨울이라 그런가, 텅텅 비어 있다. 아치형 입

구로 들어서면 매표소가 바로 나온다. 안으로 들어가 밖을 

내다보니 언덕 밑으로 펼쳐진 베르겐 시내가 한눈에 보였

다. 푸니쿨라 왕복표는 95 노르웨이 크로나. 편도 표를 사

서 하이킹하듯 걸어 올라가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 오거나, 

타고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무

릎에 자신 없는 나는 당연히 왕복표를 끊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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